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

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    안    설    명

○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!

 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   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

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

드리겠습니다.

○ 2020년 출범한 서울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1990년 교통·기상

전문 안내방송국으로 개국한 교통방송국의 후신입니다. 

○ 설립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설립 및 운영

에 관한 조례」와 tbs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 범위도 방송을 통한 

교통 및 생활정보제공이 우선입니다. 

○ 하지만, 네비게이션·앱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즉각적·실시간 

교통안내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공영 라디오를 통한 교통정보

서비스는 그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.



○ 지난 8월 폭우로 서울의 교통이 마비되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

때, 교통방송 티비에스에서는 즐거운 대화와 음악이 흘러나왔습

니다. 기관 스스로 목적사업 수행과 공영성이라는 재단 설립의 

취지를 사실상 포기한 가장 단적인 사례입니다. 

○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○ 티비에스는 이미 공영방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. 

그럼에도 3년 간 1천억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

다.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여졌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

바로잡아야 합니다.  

○ 서울시의 예산은 정말 필요한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

명제를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

○ 이에 교통방송이라는 본래의 공영목적이 상실된 티비에스에 대한 

지원을 폐지하고자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설립 

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

다. 

○ 이를 통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서울시 출자ᆞ출연 기관에서 

제외되어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

자 합니다. 



○ 또한, 부칙을 통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소속된 계약직을 포함

한 전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될 서울특

별시 출자·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

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

○ 폐지 이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

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

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

부탁드립니다.

   

○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